
눈덮인한라산을오르는등산객들.사라오름이품은산정호수.관음사코스에서바라본절경. 눈쌓인남벽.

백록담으로가는성판악 관음사코스

산정호수끼고있는사라오름…최고난이도관음사코스

숲터널어리목코스 백록담남벽한눈에돈내코코스

초보자제격영실코스오백장군전설간직병풍바위장관

◇성판악코스=백록담정상까지9.7㎞로한라

산등산로중가장길다.코스가전체적으로완만

한편이어서백록담정상을가기에제격이다.

성판악코스의가장큰장점은백록담처럼산

정호수를 끼고 있는 한라산의 보석으로 불리는

사라오름을함께감상할수있다.

주차장에서 출발해 5.8㎞지점에서 사라오름

안내판과나무계단이눈에들어온다.계단을따

라600m를가면사라오름이품은산정호수를볼

수있다.

산정호수로만비교한다면백록담보다더아름

답다.드넓은호수에여름이면호수둘레목책탐

방로에까지물이가득해등산화를벗어야할정

도다.

겨울이면호수에물대신눈과얼음이다. 호수

주변나무들에핀상고대역시환상적이다.

사라오름까지는완만하지만,이곳부터정상까

지에는 경사가 있어 중력과의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관음사코스=정상까지 8.7㎞코스. 성판악

코스보다 1㎞짧지만 경사가 심해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난이도최고의코스다.힘든만큼볼것

도많은코스가관음사코스다.

눈꼿뿐아니라거대한암벽의사면등다양한

경치를즐길수있다.

◇영실 코스=윗세오름을 지나 남벽분기점까

지의 5.8㎞코스로한라산탐방코스중가장짧

고난이도역시가장낮아산행초보자에게제격

이다. 설경을구경하며산행하기좋은코스다.

시야가탁트여시원하고, 무엇보다오백장군

전설을간직한영실기암의병풍바위는다른코스

에서는감상할수없는최고의절경이다.

영실주차장에서윗세오름까지곳곳에나무계

단이마련돼있어힘들지않게걸으며설경을감

장하기제격인코스다.

◇어리목코스=어리목광장에서사제비동산까

지약2.5㎞까지는숲터널구간이다.

사제비동산부터시야가트인다. 저멀리우뚝

서있는백록담봉우리가보이고, 주변어디에도

거칠것없이펼쳐진지대가흰눈에덮인모습은

가히환상적이다.

특히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제주의 크고

작은오름들이보이고멀리제주북부의바다가

가슴으로달려온다.

윗세오름에서영실코스와연결돼있어영실코

스로하산하면영실방향의설경도함께눈에담

을수있다.

◇돈내코코스=출발지점에서남벽분기점까지

7㎞. 코스길이에비해정상백록담에이를수

없는코스이기에다른코스에비해평소등산

객들이많이찾지않는코스다.

하지만눈쌓인백록담산체남벽의경이로

운모습을실컷감상할수있다.

※가성비최고어승생악코스

어리목광장(주차장)에서출발해 30분이면어

승생악정상에오를수있는오름이다.

경치만큼은백록담정상못지않아가성비최

고의코스다. 정상에서면사방거칠것이없다.

멀리제주시와바다,그리고백록담까지. 제주

의모든풍광을만끽할수있어한라산을오르기

에체력적부담이있거나시간이없는경우제격

이코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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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이새하얀옷으로갈아입으면서많은등산객의발길이이어지고있다.멀리백록담이보인다. <제주신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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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제주관광의꽃한라산눈트레킹

제주
대한민국최고의명산한라산이하얀눈

으로뒤덮여설국(雪國)으로바뀌었다.

지난 12월 28일부터내린눈으로겨울

왕국이됐다. 사흘간한라산모든탐방로

가통제될정도로많은눈이내리면서겨

울명산의자태를뽐내고있다.

한라산이새하얀옷으로갈아입으면서한라산을찾는내

외국인관광객들의발길이이어지고있다.

올해첫날인 1일에는오전 3시부터한라산정상백록담

산행이허가되면서수많은인파가한라산정상에서새해를

맞기위해찾았다.

한라산눈트레킹이겨울제주관광의새로운아이템으로

떠오르고있다.

제주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묵은해를보내고새해의

새로운다짐을위해한라산의눈꽃산행에나서고있다.

한라산은많은탐방로가있어각코스별로색다른설경을

즐길수있는것이큰장점이다.굳이체력적부담과많은시

간을들이며백록담정상을오르지않아도겨울한라산의풍

광을즐기기에충분하다.

한라산등산로는현재 5개코스가있다. 이중한라산정상

인해발 1950m의백록담에이를수있는탐방로는성판악

코스와관음사코스두곳이다.

어리목코스와영실코스는백록담산체가한눈에들어오

는해발 1700m의윗세오름에서서로만난후남벽을향하

는코스로,백록담정상까지는갈수없다.

서귀포돈내코코스역시남벽을거쳐윗세오름에이르는

코스다.

각코스별로눈덮인기암괴석과숲터널, 드넓은대지에

펼쳐진설경, 그리고주변오름과멀리바다까지의조망등

한라산은찾는이에게다양한볼거리를아낌없이내준다.

겨울한라산은돌바닥인등산로가눈으로덮여있어무릎

이나발목에부담이없어그어떤계절보다많은관광객들이

찾고있다.

윗세오름서만나는어리목 영실 돈내코코스


